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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945년 입생씌 식민지 풍치로부터 해양된 이때 일본어가 국써에 끼친 

대한 연구와 그것을 바짧 잡으려는 노력은 마우 활발하였다‘ 그러나 

은 국어에 스며든 일본어 어휘에 대한 것이었고 일본어투의 문장 표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었다. 굳이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본다면 1989년에 “일본 문화의 

살펴보았던 판국원봉학회’의 ι하껴l 학술발졌회’ 

위 주제토좀휘에서 부-분점이나마 이 같새의 거운즈야 있었을 뿐이아. 이 

의 주제 발표자였던 송민 (1989)은 국어에 들어옹 일본적 와래어 문제를 폭 넓 

예 살펴본 3~ 씨였다.2허보 이 발II써셔 “국어찌 룻사 충휘써서 일어난 

씌 수용에 대하여는 지표까지 별로 쑤짝된 일이 없q..’ (송낀 , 1989/19) 

하여 국어 구문에 끼친 일본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였으며 국어에 끼친 일본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어휘 중심으로 이루어 

매우 떤파척얀 것이었상윷 깨닫께 하였다. 

싹어에 진 일본어성햄에 대하여 그 동안 쭈로 어휘어 궁얀하여 

진행된 것은 일본어에 기원을 둔 외래어가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문외한에게도 

비교적 쉽계 깎지될 수 했혔다는 이유릎 들 수 했다i 실제로 해뺑 이후 ‘빼잭 

(慶色澈燈)’ 운동썩 앓환으로 천개원 ‘일본씩 잔재 健뽑)씩 일소 

운동 중에는 숙수주의적 사고나 반일사상에 가득잔 인사들에 의하여 배우 감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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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지는 않았다. 즉 일본어 어원의 외래어를 없애는 것이 

한 • 일 양어의 과학적인 분석이나 문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비교적 찰 드러나는 어휘 표현에서 일본어로 보이는 외래어를 마 

구잡이로 추출하여 이 어휘들을 모두 일본어의 잔재라고 몰아붙인 사례가 없지 

않았다. 특히 6.25동란 이후 배일 감정이 팽배했던 시절에 유행했던 국어순화 

운통은 국어에 숨어 있는 일본어의 잔재를 찾아 없애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으 

며 당면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왜색어. 로 인정된 어휘를 사용했던 많은 문필 

까들이 그 이유 하냐만으로 졸지에 비애국자 내지는 친일파로 매도되었다. 그 

리고 이 와중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아 생소했던 고유어의 어휘가 ‘왜색어’로 

바뀌어 정화 대상이 됐는가 하면 반대로 많이 쓰여서 친숙한 어떤 일본어의 어 

휘는 우리의 고유어로 둔갑하여 국어 순화에서 그 사용이 권장되는 어처구니없 

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혼란온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는 .국어순화운동. 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운통의 결과로 

없어진 일본어 외래어의 빈 자리는 역시 영어나 서양어로부터 차용된 외래어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어의 영향 연구가 어휘 중심의 편향척이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 • 비 

교언어학적 면견이었다. 즉 두 언어의 접촉에서 차용이 가장 찰 일어나는 것이 

어휘의 충위이고 문법 부문은 매우 보수척이라는 이론이 작용한 것이다. 인도 

구라파제어의 비교 연구에서 얻어진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요한 이론 가운데는 

두 언어가 접촉했을 때 어휘의 차용이 가장 손쉽게 일어나며 문법 요소나 통사 

구조는 여간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일본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근대국어에 비하여 현대국어의 문어에서 매우 다른 문장 

구조와 관용적 표현이 생겼다는 사실을 많은 국어학자들이 간과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현대 

국어 분어의 문창 구조와 관용적 표현에 대하여 두 언어의 영향이 어떤 상황에 

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일본어투 문장의 진원 

국어에서 일본어투 문장 표현이 나타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근대국어 초기 

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말엽에 간행된 일본어 교과서 ‘첩해신어’에는 

‘혼 'Oi) Lt~μ <t~ Y) L ζ 종 ζ~ð'tL’의 대역문으로 ‘어와아롬다이오응시도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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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처녀작은 일본어로 쓴 것이었다. 이광수는 광무학교(光武學빼에서 일친 

회 進會) 간부의 유 학 권고 창연을 뜯고 생붙 유학융 쳤심하껴 싫본에 

자치까지는 일본어가 유롭지 웅하였다. 그펙나 도일학 훈 단기감에 일본어날 

익혀서 다른 한국인 유학생의 통역을 담당활 정도가 되었으며 17세에 그의 최 

작품언 愛1;>(사쌍얀가)'를 일본어로 써서 19091션 “액금학값(白金學戰)’ 

에 실었다. 

현때분학의 비겼로 알려친 이광수의 첫 자품은 힘환어로 성된 컷 에였 
다. 그는 똥십 우리쌀노 작품읍 z;기 사착하여 야 땅에서 새로운 룹학을 

쳤는데 아마도 우리말 작품의 문장 언어는 그가 젊은 시절에 학습하여 구샤하 

던 씹본어 구운을 오델젊 하여 용 것띨 수Sg 았다. 그렇마면 그씩 작품 

사용된 우리말의 어휘나 구문이 일본어의 영향과 간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g 호인다. 

삼셔1로 우리 현대찰싹 초창기씨l 활약한 문입용의 문장얻어는 일볼어가 

한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그들의 문장 수업과 문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 

더육 확연해침 껏이다닙) 11豊 (1981)싸 鴻農映ζ(1981)의 연구에 

면 이광수와 더불어 한국 현대문학의 기초를 놓았던 최남선(1 890 -1 957) 의 경 

우F 문장언어의 습득 파정은 비솟하다고 한다. 조숙했쉰 최남선븐 6세에 셔량 

애 따니기 시작하여 3익 형 ~I 썩창선과 함꺼! 장교동 ‘ :싼철동 젤의 

전전하였으며 12세에 벌써 “황성신문(皇城新聞)’에 투고하였다. 서당을 고만두 

교 입본인이 정영하는 쩡성학앙(폈城學堂)에 업착한 ;섯은 13세찌 끊로서 

월만에 일본어을 모두 익혀서 μ오사카아샤히신분(大限朝H新聞)"을 구독하였다 

고 한다. 15세에 황섣 유학생Q굳 선발되어 잊본에 건1객왔으며 듯쿄후리흔 다 

이이:z]중학페〈했京府효 第一q:，쩔校)에 입학하여 본격척얀 일본어 교육을 

다. 현대적인 의미의 문학을 시작한 김동인도 위의 두 사람과 비슷한 일본어 

받았니‘ 14세에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처 7}쿠인(明治學院) 풍학부떼 

입하였고 후에 가와바나 미술학.iíl. ()II端畵學校)슬 다녔따. 그가 1919년 2월에 

통격에서 주ft한. 전C영택. 최송반. 김환 등과 ‘창조(흉IJ造)’지를 발간하였음온 

따 사싫이고 그 액시 “弱웠홉0)悲l，.ÿ. (~댁1 자의 숲홈)‘ 01환 작품을 

어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문장 언어는 모두 일본어의 교육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그틀이 구사한 우리딸은 어휘 뿐만 아니라 분장에 있씩셔도 

의 영향을 밭앓을 가능성 이 많다. 

이틀은 모두 1920년대 우랴 문단의 대표자들이었으며 오늘날 우랴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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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뺑거나 적거냐 이들의 영향홀 받지 않우 것이 없흉 져도다. 1930년대 

에 활약찬 작가 정비서， 01무영IE R뚜 일본 유했페이어서 일불어의 71초 우}에 

국어의 운장 언어가 형성된 것으용 보인다. 1911년에 태어난 정비석은 신의주 

에서 일본인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일본에 건너가 일시 히로시마의 중학에 다 

닌 일이 였J 통경어 셔 니혼때학 8本大짧과(文합)에 석을 두었다‘ 그 

는 기시산지 〈貴司르治)가 주간으찮 았던 “분가쿠산분(文짧웹閒)" 주회외 싼인 

현상 작품모집에 ‘朝解φ든꺼供1J'~ 日本φ子供/\(한국의 아이로부터 일본의 아이 

에게r 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후일 국어로 작품 활통을 하기 위하여 멸도로 한 

국어 확습윷 하였다끄 한다. 일싼썩 농민문혁자 카토다커(jJIl顧武雄)에커1서 

사사한 무영 0908- 1 상δ0)도 써용우터 일꽁휴 작가 수업읍 하였다. 

시인으로서 한국 현대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지용(1903-?)도 조용만의 

중언에 찌하면 일본 갔?시샤대한(1해향社大學) 채학중에 q깐챔에로 쓴 

타하라 δ택*슈(北原띄秋)익 “긴다이풋케이 (j[[ f ‘t뽕贊)’에 

을 받았다고 한다. 1930년대 프로문학의 시 인으로서 활약하여 후일 한국 프롤 

레타리아 문학에 많은 영향을 준 김용제도 “ "1-1J;r， OV農民夜學장守h. 春(})"1 1) 

5ν. 答/\&待-:)-추歡@中1J， ç 황의 시흉 일본어로 썼으띠 일본회 

타리아작똥맹에 7}입하여 활약하였냐. 

염상섭과 전영택. 현진건도 사정은 비슷하다. 15세에 일본에 갔던 염상섭 

(1 897 -1963)은 그띠 .문학 소변 시대의 회삿.뻐서 ‘이 시갤 우리틀이 방은 

교육이 입썼에를 통싼 것이어서 앨행 문화가 추‘값짜었다. δ!것윤 합병 깎 고 

통스러운 운영이었지안 나는 소년기의 후반을 한놔적인 것에서 떨어져 찌낸 것 

이 더욱 불리한 것이었다”라고 회상하였다. 이것은 소년 시대에 일본에서 교육 

을 받으며 일본어를 분장언어로 :규사&‘}던 이 λ1때역 작카탈이 후일 국어않 착 

품을 쏠 n써1 일어났던 여러 카지 끊제점찰 로 고백한 것이다， 천정택 

(1 894 -1968)도 18세가 된 1912년 통경 아오야마가쿠얀(育山學院) 중학부에 

편입한 후 고둥학부에 진학하였고 대학에서는 문학부와 신학부에서 일본어로 

교육을 맡았t-}. 이 과정해서 그씩 문장언어는 우려말보다띤 잃봉어의 :규사역이 

앞섰을 젖 써다. 그는 심동인의 “배따라기”와 유전오의 “차”가 일환입 작가 

쿠니기타 돗포 (國木田獨步)의 “운메론샤(運命論者)"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전영택자 생봉 작가외 자훔과 유샤한 작품이 척치 않다. 쩍사 한국 현1:11쯤학의 

얘두로 압려잔 현진건 900-1943)~샤 12세에 용생 세죠〔成城〕 중학에 

여 5년간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다만 그는 후일 중국에 건너가 상해 (上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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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몇 가지 예를 1920-30년대 소설에서 찾아본다. 

3. 1. ‘-고 ( -τL、~)

(1) 그는 아내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홍인의 “배따라기’에서) 

(1)’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2) ’ 

서 놀았다. 

(3) ’ 

(4) 어린 

는여 

(4) ’ 어 

놀고 있는 씻을 싹인할 뿐 아니싹 t째째로는 자기 

(김통인외 “강에서) 

안고 

뿐 아니 자기까지 

안고 있다‘ (했~~l 익 “§훌落者’ól]사) 

안았다‘ 

떨고있다‘ 의 “하늘을 

떨었다. 

이 예문 가운데 (1), (2) , (3) , (4)는 1920년대 소설에서 발훼한 예문이며 

(1)’과 (2) ’, (3)'’ (4) ’는 필자가 현때묵어로 고친 켓이따. (1)의 서술어안 ‘71 

따리다· 나 외 서쌓어 ‘놀다. 딴 모뚜 1"+지속성」씩 의비자질을 가진 

동작의 진행이나 껴l속을 나E}내한 ‘•_l! 았다’를 흉이샀 구문의 표현싫 

한 것이다. (1)과 (1)', 그리고 (2)와 (2) ’를 비교하면 (1)과 (2) 의 느고 있다· 

가 동작의 지속이나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펼요한 ‘-고 

있다· 의 구문을 J.}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의 예문은 일본어 “彼.tL 1J:

흉흉m廳 O 창홈 1η”를 우리말로 직쩍싼 것. 즉 앓불어회 통사 구조에 

어휘를 /삽입합 것으로 휠자의 직판으로는 국어획서 적격한 

formed sentιnι잉 아 라고 보기 어 칩 어 . 

그러나 (1)과 (2)의 예문과 같이 ‘통사f+지속성 J + -고 있다. 표현은 오늘 
날의 국어 문장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다음 (5) , (6)과 같은 표현이 자주 쓰 

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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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수는 저 집에서 살고 있다. 

(5) ’ 첼수는 저 집에서 산다. 

(6) 이들은 개혁이라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교수신문) 4 

월 18일자 13면) 

(6) ’ 이들은 개혁이라쓴 정예서 잊치된 견해를 가졌다. 

동λ}를 분류할 때에 ‘--0ν ‘ 

수 있는지의 써부때 ↓싹 제 l종 상태 원사， 제2종 계속 통사， 제3향 

사. 제4종 항상 ‘ τμ&’가 붙는 상…사의 넷으로 나눌 수 있다고 

동사 그 자체이 아띠， 짧 ‘청샤4 τδ’의 의미'@ 느rμ&’익 

동의 세 가지 기준때 회하얘 냥사둡 분류할 수 있으며 상태 통사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계속 동사는 상태의 일시적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 

며 순간 동사는 상태의 영속적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제4종의 동A}는 

상태의 발단을 나타내는 동사로 정의하였다. 또 제 1종 상태 동사는 '--o~~ ’ 

를 연결할 수 없는 것쪼 상샤떼 어찍 의미가 시간을 초월한 관념읍 

것이며 제2종 계획 양사는 μτμ6’흘 붙일 수 있는 것으로 '--r ν‘ i ‘ 

면 통작이 진챙종씬 씻쓸r 나타낸다‘ 찾 어떤 시간내에 계속해서 

작이나 작용을 표시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住è-살다 ‘持-:)-가지다’ 퉁의 

동사에 ‘--r~~~’를 붙여 .住ι -Z:;~~ ~， 持?τ~~ ~'의 표현이 되면 !잘고 있다. 

갖고 있다”와 같이 일정 시간내에 그 행위가 계속됨을 나타낸다. 

그러냐 국어에서 이러한 표현은 근대 시대까지. 즉 일본어의 간섭을 받기 전 

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국어의 “동사 r+지속성 J"에 “-고 있다’를 붙여 그 

행위가 지속됨을 표현하는 것은 현대국어에 들어와서의 일로서 일본어의 영향 

에 의하여 이책어진 삿갔풍 섰았다‘ 하여 “읽고 있다， 쓰고 있따， 

다. 울고 있다， 섰고 있 틀 있다， 먹고 있다， 만나고 었다， 

다” 동의 표헌이 생겨났다‘ 잃없씩에서 “홈è(읽다) , 書< (쓰다) , 

함< (울다) • 옳섰따) . 聞(틀다 食-)(먹다)， 鍵-) (만나다) • 

다)’ 퉁은 계속 흉사효서 (썼春용 : 1976/10) ‘--r μ ε· 를 붙여 

행중인 것을 냐탑내씩 이러함 표현에 아꿀려 국어에서도 위와 같은 

겨난 것이 아닌가 한다. 

제3종 순간 동사는 느tμ t>'가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면 동작이나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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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 그 결과가 찬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순간적으로 끝나고 마는 동작 

이나 작용을 나따내논 통사가 일으킨 통착이나 행위의 겸과가 계속해서 찬출함 

이 구문윷 사용한다. 예를 짝떤 ‘쫓EðÒ (죽다) , 經續γ 결혼하다)'에 

죠.를 붙여 ‘死깐~~ε(죽었니 흉覆 l L" μ{) 췄혼했따)' 퉁의 

그 행위냐 동작이 끝나고 그 결과가 계속됨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 (3)과 (4) 

의 서술통사 ‘안다. 떨다. 는 지속적인 동착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어의 ‘振 ε. 抱〈’에 ‘-L" με· 를 붙여 표현동}는 .振?lL l.:" 抱μrμε·

갚은 어법어 아접해 옐고 있다， 얀고 있다” 동으로 뾰현한 것이다. 

쪽으로 피를 쏠으띠 그 자리에 고꾸압저 있었다"(겪황얀 ‘창자”에서)휘 

꾸라지다.는 쩍사 솥간 동사로서 이 여l문에서는 ‘I~l ~↓없싹’를 결합하썩 

동착의 결과가 아직 잔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죽어 있다. 

도착해 있다. 이혼하고 있다， (명 이) 낫고 있다” 동의 어색한 일본어 스타일의 

이 가끔 

제4종의 통사딴 시간외 관념을 포함씩 았지 않은 청에서딴 제 1종의 

숫하지만 제 1종 흉 λ~7} 어떤 상태에 았싹 것을 나Ef낸떤 저114종 동사얀 

상태를 포힘하꺼냐 띠고 있는 첫쌀 냐타낸다. 이러한 동사샀 항상 ‘-L" 

그런 상때에 있음을 표현하띤떼 “1μ ?jt~훌Ã.L"μ(산이 솟아 있다) 

{)' 가 바붙 댔 흉사다. 이 에풋이l 서 통사 ‘뿔짜 ε ’ 씩 악미는 

산이 다른 산에 비하여) 높용 상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T <'h {), tò Ð t.:"? , T‘￡‘t.:t tt -õ， å:>?!、tτε· 동은 “-; <'h lμ ε (우수하다) • 

합*선?Lμ -õ(중엠이 되다) • 'flJ:'t:M lμε(빼어나다) . 혔?..!、hlμ~(쫓 

” 퉁과 같이 노r ‘~ -õ'를 붙여 사용한따. 국어에서샀 상때 동사. 즉 

경우에 • 었다’ 를 붙여 장쐐씩 지속을 나타때딴 것흘 일본어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이) 솟아 있다’에서와 같이 ‘솟아 있다’ 의 표 

현이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솟다· 에 아 있다· 를 붙여 상태 동사로 사 

용한 것으로 볼 수 았다. 

2. ‘ ... 있을 (有 U 得~). 활(有& 

... 한(턴) 젓이짜 ( ... t~φτ‘&; ;,;)) 

송빈 (1979/33)에서는 현대국어의 통사 구조 중에 근대국어에서 찾아보기 어 

특정적인 짜쯤 망음올 지척하X ‘한편 현대 한국써의 ‘-있을 수 







현이 망이 사용된다. 

(1 5) (철수가) 엄 이블 울혔다. 

(1 5) ’ (철수 때문에) 영이가 울었다. 

(1 6) 짝교에서 아이뜰이) 선생닙융 기다핵께 하였다‘ 

(16)'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 기다렸다. 

(1 7) (써매니가) 

(어머니 

(1 8) (첸구가) 

(친구 >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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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에서 ‘(15) - (1 8)’와 같이 사역형의 구문이 ‘ (15) ’- (1 8) ，.보다 

널리 λ}흉퇴는 것 J셔L 이는더} 이컷은 일용어에서 “iîLiJ‘윷다). 待(71

다리다， 홉￡才(잃따 軟 1-r바시다~(울리다 待t;:: -t!: 냐리 

게 하다). 협 i -t!: ε(얽히다) • 敢흥 -t!: ε(마시게 하다)"와 같이 동사의 ‘능동 -

사역· 의 륜현에서 사여혐을 선했변 일본어 91 구문 표현에 이꿀린 켓 o 롯 보 

인다. 

3.4. 비인칭 대명사나 무정체의 명사가 주어로 션인 경우 

송민 979)에서 현때국어의 흉사 구조 중에서 근대책어씩 그것과 따릎 예 

로 비인칭 대명사나 무정 명사가 주어의 위치에 올 수 았고 지시 대명사가 필 

요 이상으로 나타나며. 행동이냐 상태가 사역적， 피통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을 들따 있대. 행통이냐 상태가 파짱적인 방식있싫 표현꾀는 예는 앞에셔 살펴 

보았으나 헐대국어애 와시는 다촬 살은 통사 꾼조는 비임정 대명샤나 무성체 

의 명사를 가주어로 사용하여 표현하는 영에 표현의 영향이며 이 영향은 전술 

한 피흉이다 사역헛찌 효현과 찮δ1 엘본어까 밴져 받아서 팍씩에 넘겨뜸 것으 

로 보인싹. 그 예흘 짱떤(1 979)에서 옮겨 1l떤 때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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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t+? Lτ 용. 써떻게 해서든치). as for(- 값 t+ "?i7' t μ ìut， -톤 어 

떤가 하면)， put Up with(-κ耐;l~， -을/를 잡다)， make friends with (- t 
友건칭따깡졌와 친꾸까 되 in oneself (장I1J t 범빨않， 그 자체얀， of 

oneself (自然κ. 저절로)" 둥과 같이 매우 많은 예를 찾을 수 있고 여기에 언급 

첼 영어 구웠과 ::l얘 해항하는 국어확 일복어외 예률 뚫면 다음과 살다‘ 

(2써 그는 어떻케 해사든지 학교에 가허고 하지 않싫다. 

(셨4)' 쨌iìε 1 L"r 훌校/\行 .:3 ε ~ t;, t,-. 

(24) ’ he would not go to school for all the world. 

(25) 나는 어떤가 하면 아무런 불형도 없다. 

εjψ t ;l ttï젠 b不쟁때강 μ. 

(25) ’ As for me. 1 have nothing to complain of. 

(2하 미륙에 있는 동얀 책과 찬구카 되었다， 

(25)' "1꺼 1) 7J κμt間ι私'ì~ -l"':I 1 ε友tf. "t" ι ~?t，-， 

(25) ’ While in Americll. 1 made friends with Jack. 

(27) 이 졸질 그 자체 같 유홉하지 않다. 

(27)' .: n 6 0)物質 lì 깐 O)t， φ自體li :fl毒~쨌장μ ‘ 

(27)ι These substances are not poisonous in themselves. 

(28) 문이 저절로 열렸다. 

때덤然따開μ t，-. 

(28)’ The door opened of itself. 

이려한 〈정써의 구문 표현은 힐볼어희 중껴l 없 δ1 영씨R부띤 국어떼 직추엽되 

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체2장에서 상펴본 바와 같이 1920-30년대 현대국어 

형성될 당시 쩡어를 비롯한 서양의 획국어가 일환어에 씩해서 iî!육펴겼고 

먼저 일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우리가 중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 꾸문으} 일본려 대역우로부해 국어.<21 렌역이 영향상r 받았을 가능성은 얘우 

몫다. 쩨를 뜸어 1920-30년대얘 괴태찌 “따우스튜”는 최승만， 하태용t~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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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용적 표현에서 일본어의 영향 

이양에서 분장 구조에서 냐타나늠 일본어의 영했을 살펴보았다. 저11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30년대에 우리말은. 특히 문학작품이나 지석인들의 글 

에서 일본어 작장 구조씩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밝에 없는 확경에 썽F여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일본어로 교육되었고 일본어로 습작을 한 다음에 이 

를 따사 국어로 지환하썩 작품을 샌찬 과정에서 혈흔어 어후9~ 문창이 많이 싸 

타날 수 있음슬 갈펴보앓따. 실쩌l혹 제3장에서둔 일본허의 영향쏠 밭은 국악 

문장의 예를 단편적이지만 몇 개 고찰하였는데 실제로 일본어의 영향은 관용적 

표현에 };1 더육 뚜드러치케 나타단다 이제 현대국어의 관흉썩 표현에서 일본씩 

어투의 것을 찾아보기로 한다. 

gt에서 인흉한 송민(1 989)에서는 국어의 관용책 표현에 자용되커냐 영향흘 

준 집월애 관용구로 “쩔鍵킹;앓훌n 장 (()~교가 념친다)n 통 ↓ 90(예 개외 여i를 찾싸 

서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보여준 관용구들은 문법적 구조나 의미가 거의 합치 

된따 점에서 월본어끽 괜용구가 국어에 영향윷 준 컷￡었 보있따. 그러 

‘館혼 õl1ε(akiruhodo) -배가 터질 만큼/터지도록’의 예는 일본어 ‘館훌 ε(싫 

증1..}디， 물리다)’를 ‘터찮 만큼/다치도록.으로 치향한 것앤으로 직캡척인 영향 

을 밭~q.고 부끼 어렵다. 더욱이 긍대국어에서 이래한 요썽은 매우 앞반적 

었으므로 이러한 표현이 굳이 일본어 관용구를 차용했다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협마. 같싼 예로 “뼈짧橫1':振õ(버려를 옆효 흔들다를 비 

하여 “μ~~^(좋은 사람) • 짧” 훌解< (노여웅을 풀다). -言￡캉μ(말 한마디 

도 했다)" 등음 븐 수가 했는데 에허한 표현은 끈대국어예돗 있었던 켓으로 눴 

아 우언한 일찌 한문 표현의 쩡향으로 볼 수 없따. 송민 (l979/59-60)에서 

도 예를 들은 관용구가 모두 일본어에서 차용된 것으로는 보지 않았고 한문이 

나 서양에에 가원을 둔 젓와 있훌 수 있음을 얻긍샤였다‘ 갔라고 설쩨 “會f

持"?(회의를 갖다) • 心0) 염칸見 õ(마음의 눈으보 보다)" 둥이 영어의 ‘ have a 

meeting, see in one’s mindH의 ~]역A로 보아 서양어에 기훤음 둔 관흉구가 했 

을 수 있、음을 지젝하였다‘ 

현대 일본어는 서양어의 영향을 적지 않께 받았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개 

화 시때에 쏟아져 들어온 서양의 f짙옳과 À~상은 짱래 일본써3료서는 쫓처럼 

표현을 감당할 수 없었요며 새로운 운뭉을 표현활 새로운 어휘가 다향으로 만 

들어쳤다. 소위 .文明語. 라고 명명된 이 어휘들은 우선 한자어로 겼어되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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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대부분의 현대문학 초기 작가들이 국어와 일본어를 통시에 구사하는 문어 

에 있어서의 이중언어 샤용자였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1920-30년대에 우리 

의 현대문학은 이러한 작가들에 의해서 시착되었으며 후대의 작품에 지대한 영 

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때의 많은 작가들은 젊은 시절의 습작 연습을 통하여 

일본어의 구문을 익혔으며 그러한 문어의 학습은 일본어를 기본 문장어로 하고 

우리말의 문어는 그에 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어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 

들의 작품 

이 있었다. 

작가들에게는 그들이 

일본어 구문의 영향을 

보이는 예로서딴 첫째 ι 었다 ’l었다’의 표현을 들었다. 

작이나 상태가 지속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에 ‘-고 있다고 있었다’를 붙 

여 통작의 진행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이 실제로 현대국어에서도 중가하고 

있다. 국어에서는 통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체로 과거형을 

사용하여 표현한따- 짝써씩 파꺼시상 시에 쓰이는 느았/었」 이 

내는 ‘있-(有 또는 챙있 ‘이시」 에서 발달한 것임으찮 

성」의 의미자질윷 가겠 ‘짱따’와 짧윤 동λ}에 이 과거시상 형태를 

다”와 같이 통작이나 상태의 지속올 표시할 수 있으므로 ‘고 있다-.고 있었다· 

를 붙여 ‘살고 있다. 살고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리하 

여 근대국어 야전에는 이러한 표현이 별로 쓰이지 않았는데 현대국에에서는 이 

러한 표현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표현올 일본어의 구문 ‘동 

사+ -"[μ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국어의 구문 중에서 ‘ 있을 수 있다있어야 할. 

-한(던) 것이따’씩 효썰α1 였따， 이§↑환 구문은 일본어의 번역 차용에새 

타난것으로 

펴보았다. 

있다. 

보았다. 그리고 일본어 

표현의 문장이 현대국어에서 

영향이 일본어에도 있었을 

나타나는 것도 일본어의 

현대국어의 뽕사 구소 좀어l 끈대국어의 그것과 다른 예로 비인칭 

무정 명사가 주어에 올 수 있고 지시 대명사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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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다. 이러한 표현은 서양어의 번역문이나 서양언어의 영향을 받은 일본 

어걱 번역써 문장어서 많이 발견되므로 이껏 딱시 일봉써의 영향으로 볼 수 있 

고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어익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어의 

짜흉어를 Jtl역하는 따정에서 힐본어의 번역예 의한 팍써 번역문외 문장 구룻가 

일용어의 영향을 

있음을 언급하였다. 

경우찰 예를 들어 고짤하였고 이썩한 여]가 매우 /、
T 

얀용적 첸에서 엎복어의 영향도 적지 앓았으나 이촬 가운데윤 영어츰 비롯 

한 서양에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매우 많았음을 밝혔다. 단지 어떤 관용구가 일 

본에와 유샤한 표혐씨라는 사섣 하나만으로 씨를 일챙어 관용구찌 영향씨막고 

어려우며 많은 사실한이 밝혀져야 할 섯이다‘ 씨 방떤에는 앞0 ，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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